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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rpose :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burnout and compassion competency with job 
satisfaction among nurses working in the intensive care units and emergency rooms. Methods : A correlational 
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1 to August 14, 2018 and involved in 102 nurses working at four university 
hospitals for more than 1 year.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burnout, compassion com- 
petency, and job satisfaction,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d mediation effect 
analysis. Results : The mean scores of burnout, compassion competency, and job satisfaction were 2.58, 4.35, 
and 2.95, respectively. Burnout and compassion competency along with working night shifts and a wish to 
transfer explained 35.3% of variance in job satisfaction. Compassion competency showed a small but significant 
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(indirect effect -.0446, 95% CI -.1133, 
-.0075). Conclusion : Burnout and compassion competency were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f job 
satisfaction among nurses working in intensive care units and emergency rooms. Since compassion competency 
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, further studies should focus on intervention strategies for compassion 
competency to improve job satisfaction in this population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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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서 론

1. 연구의 필요성

간호사의 소진 경험은 타 보건직에 비해 높은 것으로 

알려져 있으며[1], 특히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분초를 다

투는 생명의 위중함 속에서 순발력과 판단력이 요구되

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소진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

되고 있다[2,3]. 소진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게 

되는데[4,5], 중환자실과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

선행 연구들에서는 공통으로 일반 병동 간호사보다 중

증 및 응급간호 현장에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[6-8]

가 높았고 그로 인한 소진도 높은 것[9-11]으로 나타나

고 있다. 소진은 간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

라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높이고 서비스 만족과 환자 

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[12]. 또한, 소진

은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[12], 

직무만족도가 감소하면서 간호사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

이직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[13,14].

2010년 이후 간호학 임상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연관

되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감역량은 공감

과 역량의 합성어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경감

시키는데 필요한 개인의 기술과 능력[15]으로 정의된다. 

그전까지 공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종교학, 사회학, 

심리학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감정이입(empathy)

의 개념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. 타인이 느끼는 감정

을 받아들여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감정

이입은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진을 낮출 

수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[11]. 반면, 공감은 타인의 고

통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걱정하고 고통을 경감시켜주

거나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수행을 포함

하는 개념[16]으로 정의되므로, 최근 간호사 대상의 임

상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의도가 포함되는 

공감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. 간호사의 공감역량은 

환자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문적 영역으로서 

만족감도 주고 결국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되므로 간

호사의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[17]. 

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감역량이 높을

수록 소진 정도가 낮았으며,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

보고하고 있는데[18], 이는 소진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

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. 

유사하게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감

역량이 소진과 음의 상관을 보이면서 두 변수의 공유되

는 변인이 직무만족도를 설명하는 매개 모형을 제시하

였다[19]. 즉, 소진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간호사는 

대상자와의 공감적 관계를 통하여 소진에 의한 업무 불

만족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[20].

중환자실과 응급실은 각종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

고 환자의 간호 요구도와 의존도가 높음으로 인해 직무

스트레스와 소진의 위험이 큰 것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

되고 있음에도[21], 이들을 대상으로 공감역량을 탐색

하고 소진과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현재 제한적

이다. 특히 공감역량이 소진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

소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불만족과 이직 의도에 영

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에도 아직 공감역량은 보건의료 

또는 간호 분야에서 잘 정의되지 않았으며 간호 문헌이

나 사례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[22]. 따라서 본 

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임상 

현장으로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소

진과 공감역량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

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. 궁극적으로 

중환자실과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 감소와 직무만족도 

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감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

중재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

2. 연구 목적

본 연구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

소진과 공감역량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

고, 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소진을 경험

하는 간호사에게 공감역량을 강화하여 직무만족도를 높

일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.

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1)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소진과 

직무만족도, 공감역량을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과

의 연관성을 파악한다.

2)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소진과 

직무만족도, 공감역량의 상관도를 파악한다.

3)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일반적 

특성, 소진과 공감역량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

향을 파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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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소진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

효과를 분석한다.

II. 연구방법

1. 연구설계

본 연구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

대상으로 소진과 공감역량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

을 파악하고, 소진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

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상관 조사연구이다.

2. 연구 대상자

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

1년 이상 근무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 참

여에 동의한 간호사이다. 제외기준은 수간호사, 팀장, 책

임간호사, 선임간호사 등 주 업무가 행정 업무인 경우

이다.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병원의 간호 등급은 단위별 

평균 병상 수와 평균 간호사 수로 등급을 산정하여 병

원 내 제시된 결과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응급실 2등

급 1곳, 중환자실은 1등급 2곳과 2등급 1곳이 포함되

었다. Gpower 3.1.9.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다

중 회귀분석에서 중간 효과크기(f2=.15), 예측변수 5개, 

검정력 기본값 0.95로 계산하였을 때 89명이 요구되었

으므로 응답률과 결측치를 고려하여 총 120부를 배부

하였다. 회수한 110부 중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

고 본 연구 분석에는 102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. 

3. 연구 도구

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, 

일반적 특성 16개 문항, 공감역량 21문항, 소진 21문

항, 직무만족도 34문항을 포함하여 총 92문항으로 구

성하였다. 자료수집 전 도구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

한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. 

1) 소진

소진은 Pines 등[23]이 개발한 도구(Tedium scale)

를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[24]로 측정하였다. Tedium 

scale[23]은 한국의 간호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었으며 

신체적 탈진, 정서적 탈진, 정신적 탈진으로 각 7문항

씩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. 각 문항은 ‘그렇지 않다’ 

1점부터 ‘항상 그렇다.’ 4점까지 Likert 척도로 평가하

였다. 부정 문항은 역코드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

소진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. Pines 등[23]은 도구 개

발 당시 Cronbach’s alpha=.91~.93으로 보고하였고, 

Kim과 Park[24]의 연구에서는 Cronbach’s alpha= 

.93, 본 연구에서는 Cronbach’s alpha=.91이었다. 

2) 직무만족도

직무만족도는 Slavit 등[25]이 개발한 척도를 Park

과 Yun[26]이 한국어로 수정,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

다. Slavit 등[25]의 도구는 6개 요인(전문직업적 수준 

8문항, 상호작용 6문항, 자율성 8문항, 행정 8문항, 보

수 7문항, 직무 4문항)의 4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. 

하위척도 중 보수 관련 문항이 다른 항목들과의 상관도

가 낮았는데 보수와 직무만족도의 관계가 다른 항목들

과 성격이 다른 보수 만족도에 근거하고 있다고 제시하

는 선행 연구[27]와 동일 도구를 적용하면서 문항 간 

상관도가 낮았던 보수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직무만족

도를 분석한 선행 연구[17]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

보수 관련 항목(7문항)을 제외한 총 34문항을 사용하였

다. ‘전혀 그렇지 않다’ 1점에서 ‘매우 그렇다.’ 5점까지 

Likert 척도로 평가한다. 부정 문항은 역코드 처리하였

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. 

Slavit 등[25]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 신뢰도가 Cronbach’s 

alpha=.91로 보고되었고, Choi[17]의 연구에서는 

Cronbach’s alpha=.84,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’s 

alpha=.90이었다. 

3) 공감역량

공감역량이란 환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환자의 

어려움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간호사 개인의 기술 및 

능력을 말한다.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간호

사들의 공감역량(Compassion competency)을 측정

하기 위해서 Sprecher와 Fehr[28]가 개발한 공감 척도

(Compassionate love scale, CLS)를 원저자에게 번역 

및 사용 허가를 받아 적용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CLS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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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도구를 일차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영어와 한

국어가 가능한 간호학박사 2인에게 요청하여 이를 다시 

영어로 역 번역한 후 원 도구와의 유사성을 검토하였다. 

원 도구와 번역된 도구 간의 일치성에 관해 확인한 후, 

석사학위 이상의 임상 간호사 4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

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여 [적절]로 동의 된 항목

들을 적용하였다.

CLS 도구는 총 21문항이며 ‘전혀 아님’ 1점에서 ‘어

느 정도 동의함’ 4점, ‘적극 동의함’ 7점까지의 Likert 

척도로 구성되었으며,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

은 것을 의미한다. Sprecher와 Fehr[27]의 연구에서 

CLS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’s alpha=.95로 보

고되었고, 본 연구에서 적용한 번역 도구의 Cronbach’s 

alpha=.94이었다.

4) 일반적 특성 

일반적 특성 조사지에는 성별, 연령, 교육 정도, 종

교, 결혼상태, 근무부서, 근무당 담당 환자 수, 월 밤 근

무 횟수, 부서 이동 희망 여부, 현 부서 근무경력이 포

함되었다.

4.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

본 연구는 주 연구자의 소속 기관 IRB에 심의 승인

(2018-05-079)을 받은 후 시행하였으며, 자료수집 기

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다. 자료수집을 

위해 광역시 1곳, 중소도시 3곳에 소재한 대학병원 간

호부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

얻은 후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응급실 간

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. 본 연구자가 직

접 연구 대상 병동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, 방법, 대상

자의 권리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, 선정기

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면 첫 

장의 연구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한 후 자가 보고형 설

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. 작성된 설문지는 동봉된 무기

명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병동 지정장소에 보관하도록 

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. 

5. 자료분석 방법

자료분석은 SPSS/WIN 24.0과 SPSS PROCESS macro 

(V. 3.5)를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. 대상

자의 일반적 특성, 소진, 직무만족도, 공감역량은 기술통

계, 평균,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. 대상자의 일반적 특

성에 따른 소진, 직무만족도 공감역량의 차이는 t-test, 

ANOVA, 사후검정은 Scheffé로 분석하였다. 대상자의 

소진, 직무만족도, 공감역량의 상관관계는 Pearson’s 

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. 소진과 공감

역량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다중 회귀

분석(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)을 통해 1단

계로 대상자의 특성을 입력한 후 분석하였다. 소진과 

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에 대한 매개효과는 

PROCESS macro(V.3.5)의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

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

부트스트래핑(Bootstrapping)을 실시하였다. 회귀분석 

검정을 위해 독립변수 간 다중 공선성과 잔차의 독립

성, 정규성, 이상값을 확인하였으며, 표준화 잔차 정규

도표를 통해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. 

III. 연구결과

1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본 연구 대상자 102명의 연령은 평균 28.7세(SD= 

4.21)로 30대 미만 74명(72.5%), 30대 이상 28명(27.5%)

이고, 현 부서 근무경력은 평균 3.95년(SD=3.40)이었

다. 성별은 여성 96명(94.1%), 남성 6명(5.9%)이었다. 교

육 수준은 학사 87명(85.3%)이었으며, 종교가 있다고 답

한 사람은 88명(86.3%)이었다. 결혼상태는 미혼이 90명

(88.2%)으로 많았다. 근무부서는 응급실 42명(41.2%), 

내과계 중환자실(심장 중환자실 포함) 29명(28.4%), 외

과계 중환자실(신경외과, 흉부외과, 정형외과 등) 31명

(30.4%)으로 구성되어있고, 일일 담당 환자 수는 1-2명

이 15명(14.7%), 3-4명이 45명(44.1%), 5명 이상이 42

명(41.2%)이었다. 월별 밤 근무 횟수는 4-6회는 69명

(67.6%), 7-9회가 33명(32.4%)이었다. 부서이동을 원

하지 않은 간호사가 62명(60.8%)으로 현 부서에 계속 

일하고 싶은 경우가 더 많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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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iables
Age Career in ER/ICU Burnout Compassion competency

r (p)

Age 1

Career in ER/ICU   .80 (＜.001) 1

Burnout  .01 (.853)  .03 (.714) 1

Compassion competency  .18 (.064)  .09 (.346) -.24 (.013) 1

Job satisfaction -.12 (.198) -.07 (.450)  -.53 (＜.001) .30 (.002)

ER=Emergency room; ICU=Intensive care unit

Table 2. Cor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udy Variables (N=102)

본 연구 대상자의 소진점수는 만점 기준으로 2.58± 

0.44, 직무만족도는 만점 기준으로 2.95±0.37이었으며, 

공감역량은 만점 기준으로 4.35±0.82이었다(Table 1).

2.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, 직무만족도, 공감역량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 

결과 대상자의 소진은 종교가 있는 간호사가 종교가 없

는 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났다(t=2.44, p=.017). 근무부

서별 소진 정도가 차이가 있었는데(F=5.19 p=.007), 

사후 검증 결과 응급실 간호사가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

사보다 소진이 더 높게 나타났다. 일일 담당 환자 수에 

따라서도 소진에 차이가 있었고 사후 검증 결과 환자 

수 5명 이상인 경우가 3-4명인 경우보다 소진이 높게 

나타났다(F=7.33, p=.001).

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월별 밤 근무 횟수가 적은 간호

사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(t=2.95, p=.004), 현재 

근무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 간호사가 부서 이동을 원

하는 간호사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다(t=-2.58, p=.011).

대상자의 공감역량도 대상자의 근무부서에 따라서 차

이를 보였는데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응급실 간호

사보다 공감역량이 높게 나타났다(F=5.37, p=.006). 또

한, 5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보다 3-4명을 담

당하는 간호사가 공감역량이 높았고(F=5.25, p=.007), 

월별 밤 근무 횟수가 적을수록 공감역량이 높은 것(t= 

2.82, p=.006)으로 나타났다(Table 1).

3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소진, 직무만족도, 공감역량 

간의 상관관계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속변수인 연령과 현 부서 

근무경력을 포함하여, 소진과 직무만족도, 공감역량 간

의 상관관계를 Pearson’s Correlation Coefficients

로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연령과 현 부서 경력은 .80의 

높은 양의 상관도를 보였으나 두 변수 모두 소진, 공감

역량, 직무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. 소진

은 직무만족도(r=-.53, p＜.001)와 공감역량(r=-.24, p= 

.013)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공감역량은 

직무만족도(r=.30, p=.002)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

보였다(Table 2).

4. 대상자의 소진과 공감역량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

영향

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

보인 일반적 특성 변수(월별 밤 근무 횟수, 부서 이동 

희망 여부)를 통제한 후 소진과 공감역량이 직무만족도

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

을 시행하였다(Table 3). 다중 회귀분석 수행을 위한 가

정을 확인하였을 때 Durbin-Watson 값은 2.003으로 

2에 가까운 값을 보여 오차의 독립성이 충족되었다. 독

립변수 간 다중 공선성 검증에서도 공차 한계(tole- 

rance)는 0.2보다 큰 값을 보였으며 분산 팽창지수

(variance inflation factor)는 10보다 작아 다중 공선

성의 문제가 없었다. 표준화 잔차의 분포는 99%가 –

2.58~+2.58에 존재하고 있어 잔차의 정규성이 충족되

었으며, 쿡의 거리도 0~0.08의 범위로 이상값은 발견

되지 않았다. 표준화 잔차 정규도표를 확인 결과 등분

산성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. 

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위해 통제 변수인 밤 근무 

횟수(기준점=4-6회)와 부서 이동 희망 여부(기준점=희

망하지 않음)를 입력한 1단계 분석 결과, 월별 밤 근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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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iables
Model 1

tolerance VIF
Model 2

tolerance VIF
B SE β t p B SE β t p

Constant 121.16 6.03 20.06 ＜.001 132.87 11.08 11.99 ＜.001
†Number of 
night shifts

-7.91 2.50 -0.29 -3.16 .002 .99 1.00 0.08 .08 -.17 -2.10 .038 .91 1.09

†Wish to 
transfer

-6.76 2.39 -0.26 -2.82 .006 .99 1.00 0.05 .08 -.20 -2.50 .014 .94 1.05

Burnout 0.02 .01 -.42 -5.01 ＜.001 .89 1.12

Compassion 
competency

-0.01 .01 .17 2.00 .048 .86 1.15

Adj.R² .13 .35

F 8.64 14.79

p ＜.001 ＜.001
†Dummy variable: number of night shifts (reference: 4-6), wish to transfer (reference: no) 
B=Unstandardized coefficients; SE=Standardized error; VIF=Variance inflation factor; β=Standardized coefficients 

Table 3. Burnout and Compassion Competency on Job Satisfaction (N=102)

Figure 1. Mediating effect of compassion competency between burnout and job satisfaction
 

횟수(β=-.29, p=.002), 현재 근무부서 이동 희망 여부

(β=-.26, p=.006)가 직무만족도 변인의 13.1%를 설명

하였다. 2단계로 소진과 공감역량을 회귀모형에 추가 입

력하여 분석한 결과, 소진과 공감역량을 포함하였을 때 

직무만족도 변인의 35.5%를 설명하였으며, 일반적 특성 

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소진과 공감역량은 직무만족도를 

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공감역량이 직무

만족도에 미치는 β값은 .172(t=2.00, p=.048)이며, 소

진의 β값은 -.425(t=-5.02, p＜.001)로 소진의 설명력

이 더 컸다(Table 3).

5. 대상자의 공감역량이 소진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

매개효과 분석

대상자의 공감역량이 소진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매

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(V. 3.5)

의 모델4를 사용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(Figure 

1). Baron과 Kenny[29]의 매개 분석 조건은 단계 1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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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

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, 단계 

2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

을 미쳐야 하며 단계 3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

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. 단계 4에서 매개

변수의 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회귀 계

수가 매개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값이 변화되면 매개효

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. Baron과 Kenny[29]의 매개 분

석 조건에 따른 분석단계에서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미

치는 직접 효과는 β=-.72 (p＜.001)로 유의하여 첫 번

째 조건을 만족하였다. 다음, 독립변수인 소진이 종속변

수인 공감역량에 대한 직접효과도 β=-.45 (p=.013)로 

유의하여 단계 2도 충족하였으며, 단계 3에서 공감역량

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β=.13(p=.037)로 유

의하였다. 단계 4에서 소진⟶직무만족도의 회귀 계수(c)

가 -.72에서 매개변수인 공감역량이 포함되었을 때 회

귀 계수(c’)는 -.66으로 감소하므로 부분적 매개효과를 

보였다. PROCESS macro 프로그램으로 공감역량을 통

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여부를 분석하였을 때, 간접효

과 -.0446에 대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-.1133에서 

-.0075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공감역량의 매개효과가 

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IV. 논 의
   

본 연구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

소진과 공감역량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

고, 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수행되

었다. 본 연구에 참여한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1년 이

상 직접 간호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소진점수는 

평균 2.58(만점 기준), 직무만족도는 평균 2.95점(만점 

기준), 공감역량의 점수는 평균 4.35점(만점 기준)으로 나

타났다. 근무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응급실 간

호사의 소진이 높았고, 하루 담당 환자 수가 많은 경우 

소진이 높고 반면 공감역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

다. 유사하게 5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실의 경

우와 월별 밤 근무 횟수가 많은 경우 간호사의 직무만

족도가 낮게 나타나 업무 부담이 높으면 직무만족도 낮

아짐을 확인하였다. 응급실 간호사 대상으로 한 Oh 등

[30]의 연구에서도 직무만족도는 밤 근무 횟수에 따라 

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. 공감

역량도 일일 담당 환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많을수록 낮

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연령이나 근무경력, 결

혼상태와 교육 정도 등의 일반적 특성은 소진이나 공감

역량,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. 

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소진은 공감역량과 직무만족

도에 중등도의 음의 상관을 보여, 간호사 대상 연구에

서 소진과 직무만족도 관계에 대한 결과를 지지하였다

[12,21]. 반면 공감역량은 소진과는 음의 상관을 보이면

서도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는데, 공감

은 환자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문적 영역으로서 

만족감도 주고 결국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되면서 간

호사가 직무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한 Choi[17]

의 결과를 지지하였다.

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 결과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

무하는 간호사가 경험한 소진과 공감역량이 근무환경 

특성인 밤 근무 횟수, 타 부서 이동 희망과 더불어 직무

만족도 변인의 35.3%를 설명하였는데, 일반적 특성 변

수를 통제한 후에도 소진과 공감역량이 여전히 유의한 

설명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이다. 소진이 높은 것으로 알

려진 응급 및 중증 상황에서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

이기 위한 핵심 변수로 공감역량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

을 고려할 수 있겠다. 간호사의 소진과 공감역량, 직무

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[19]에서도 공감

역량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소진과 공감역량의 상

호작용을 통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모델을 포함

하여, 공감역량이 소진과의 관계를 통해 공감 만족도를 

높이게 되는 모델 등 공감역량에 대한 다양한 기전을 

제시하고 있다. 본 연구 결과 공감역량의 효과 크기가 

작았던 점을 고려할 때 소진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

공감역량의 역할이 어떤 기전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

기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.

본 연구에서는 공감역량을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

위한 중재의 초점으로 두었다.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과 

같은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소진을 

통해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지만, 간

호사의 공감역량은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주는 부정적 

영향을 완화 시켜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정하였다. 

매개효과 분석 결과 공감역량은 작은 효과 크기에도 불

구하고 직무만족도에 대한 소진의 직접 효과를 유의하

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유사한 맥락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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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응급실 간호사 186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, 소

진, 공감을 포함한 업무 관련 요인과 직무만족도를 조

사한 연구[31]에서도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 근

거하여 공감 역량이 직무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

인임을 제시하였다. 간호사가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

나 소진에 비해 공감 역량은 상대적으로 변화시키고 확

산시키는 것이 가능한 개념[16]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

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중재를 통해 공감역량을 향

상 시키고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직무만

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. 

본 연구의 제한점은 4개 도시의 대학병원 중환자실

과 응급실에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

역량과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

수행하였는데 대상자를 편의 표출 하였다는 점에서 중

증도나 환경적 특성이 다른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근

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

가 있다. 본 연구 결과, 소진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

공감역량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였지만 이

를 통해 직무만족도를 변화시키기에 매개효과의 크기가 

작았다. 또한, 공감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국내 척도를 

찾기 어려워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외국 도구를 번

역하여 사용하였다. 그러므로 국내 여건에 맞는 도구가 

필요하고 추후 우리나라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들을 대

상으로 공감역량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필

요가 있다.

V. 결론 및 제언

본 연구는 1개 광역시와 3개 중소도시에 소재한 4곳

의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

소진과 공감역량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

고, 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. 소진과 공감역

량은 부서 이동 희망 여부와 밤 근무 숫자를 통제한 후

에도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. 중

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경험하는 소진과 

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은 작지만 유의한 매개

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결론적으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은 직

무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직접 효과가 있음에도, 공감역

량을 매개로 하여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

향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본 연구 결과

를 기반으로 공감역량이 임상 간호사의 소진과 직무만

족도의 관계에서 어떤 기전을 통해 매개변수로서 소진

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 시키고, 

궁극적으로 간호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

추후 연구가 요구된다. 따라서 타 보건직이나 부서 근

무자보다 소진 정도가 높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임상 현

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

한편 간호사의 공감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

가능성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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